
https://doi.org/10.21896/jksmch.2023.27.2.71 71

김은영 외 6인.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 원     저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27권 제2호(2023년 4월)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23;27(2):71-79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23.27.2.71

pISSN 1226-4652ㆍeISSN 2384-440X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김은영1 · 조애란1 · 황미남1 · 문현진1 · 정다은1 · 장명진1 · 임초연2 

1가천대 길병원 간호본부, 2가천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Systematic Discharge Education Program on Anxiety and
Parenting Confidence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Eunyoung Kim1 · Aeran Jo1 · Meenam Hwang1 · Hyunjin Moon1 · Daeun Jeong1 · Myungjin Jang1 · Choyeon Lim2 

1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2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Purpose: This quasi-experimental single group study aimed to confirm the effects of discharge education using a 

systematic discharge education program on anxiety and parenting confidence in mothers of premature babie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discharge education for 3 to 5 days prior to the discharge of 29 mothers of prema­

ture babies born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1, 2021, to June 30, 2021, 

and were examined. The hypotheses were analyzed using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Results: Discharge education using a systematic discharge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aren­

ting confidence of mothers with premature babies (z=-3.839, p<0.001). However, it was not effective in reducing 

anxiety (z=-1.712, p=0.087).

Conclusion: The effects of the systematic discharge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discharge education 

systematized discharge nursing education, reduced mothers’ anxiety in raising premature babies at home after 

discharge,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parenting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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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증가와 난임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미숙아 출산율

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9).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0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하였지만, 미숙아 출산율은 2019년 8.1 

%, 2020년 8.5%, 2021년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Statistics Korea, 2021).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신체 발육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로서 신생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여러 건강상의 위험

을 안고 있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하며, 치료를 위해 다양한 처치와 검사를 받게된다(Bang et 

al., 2013; Kim & Kim, 2018; Lee, 2013). 미숙아와 저체중아

의 생존율은 향상되었으나, 이들 중 여전히 뇌성마비, 신경장애, 

발달지연, 시력, 청력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등 다양한 건강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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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슈가 있다(Choi & Shin, 2013; Shin, 2013). 이러한 건

강문제들은 미숙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미숙아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출산과 자신이 기대했던 아

기의 건강상태 또는 외모와는 다른 차이를 보며 절망하게 되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상실하게 된다(Kim 

& Shin, 2010). 또한 미숙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

애 가능성과 질병에 대해 신생아 자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게 되며(Han & Seo, 2000; 

Kim & Shin, 2010; Shin, 2013), 출산 후에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및 적응에 대해 불안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Dudek-

Shriber, 2004; Kim & Kwon, 2005; Sung,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숙아 어머니의 48%가 불안 증상을 보

이고 있으며, 불안 증상이 심한 어머니일수록 아기에 대해 덜 민

감하거나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ce et al., 2016; Shin 

et al., 2018; Song, 2020). 더욱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같

은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

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Kim, 2019; Shin et al., 2018). 뿐만 아

니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입원으로 인해 수주, 혹은 수개월 동

안 아기와 떨어져 지내면서 모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아 접

촉에 대한 기회가 감소되어, 퇴원 후에도 미숙아를 돌보는 기술

과 지식이 부족하여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ong, 

2020).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퇴원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미숙아의 

건강과 성장발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Lundqvist 

et al., 2019). 미숙아를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양육 기

술의 부족은 아기 돌보기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미숙아를 돌보는 전문인은 퇴원 전 교육으로 수유와 목

욕 등의 양육 기술뿐만 아니라 미숙아의 특성이나 질병 관리법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부모가 미숙아를 긍정적으로 인지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감을 갖고 미숙아를 돌볼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어야 한다(Kim & Kim, 2018; Kwon & Kwon, 2007).

지금까지 미숙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Jang (2005)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어머니에게 워크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를 이용하여 미숙아 어머니 중 실험군에게

만 워크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대조군에게는 중재를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에게 퇴원교육 동영상과 퇴원교육 안내문을 이용

하여 퇴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어머니에게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가 

직접 퇴원 교육을 제공하고,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및 불

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Kim, 2019; 

Kim & Kwon, 2005; Kwon & Kwon, 2007; Shin et al., 2018).

한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동영상과 안내문을 활용하

여 제공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지식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안내문 교육보다 동영상 교육에서 교육 효과가 높았

다(Choi et al., 2020; Lee et al., 2010). 이에 이 연구는 체계적

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을 

제공한 후,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의 신

생아집중치료실에서 출생하여 퇴원 예정인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숙아 퇴원

교육을 실시하고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체계적인 퇴원교육 전보다 교육을 받은 후 미숙아 어

머니의 불안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체계적인 퇴원교육 받기 전보다 교육을 받은 후 미숙

아 어머니의 양육자심감은 증가할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출생하여 퇴원 예정인 미

숙아의 어머니들에게 동영상을 이용한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한 후 미숙아 출산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로 유사실

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출생하여 퇴원 예정인 미숙아의 어머



https://doi.org/10.21896/jksmch.2023.27.2.71 73

김은영 외 6인.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단일

군 비모수 검정을 위한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위해 효과

크기 d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을 입력했을 때 최소 샘플 

수는 28명이었다.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다. 그 중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하차한 1명을 제외하고 

총 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미숙아 어머니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직업,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의 수, 과거 아기의 입원 경험 여부, 아기 양육 지식 여부, 계획임

신 여부를 조사하였고, 미숙아의 성별, 출생 시 체중, 분만 형태, 

출생 주수, 쌍생아 여부, 출생 순위, 재원 기간을 조사하였다.

2)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측정도구는 Spielberger 등(1971)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 STAI 중 Kim과 Shin (1978)이 수정 · 보

완한 상태불안척도(State Anxiety Inventory: STAI-Ⅹ1)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점수를 측정하고, 긍정적

인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20점

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Kim과 Shin (197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 

α=0.84였고, Song (2020)의 연구에서 Chronbach α=0.95였으

며, 이 연구에서 Chronbach α=0.91이었다. 

3)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측정도구는 Pharis (1978)의 

self-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Park (1991)이 수정, 보

완한 양육자신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8문항

의 5점 척도 도구이며, ‘안위 및 안전’ 5문항, ‘영아 행동’ 6문항, 

‘수유’ 10문항, ‘위생 관리’ 4문항,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5문항, ‘건강과 질병’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방법은 ‘매

우 자신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1점, ‘매우 자신 있음’으로 응답

한 경우 5점을 주었다. 점수 범위는 최저 38점부터 최고 19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Park (199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0.95였으며, 이 연구에서 Chronbach α=0.98이었다. 

4.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는 신생아집중치

료실 내 미숙아를 직접 돌보는 9명의 의료진(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신생아집중치료실 임상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

인,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신생아 전담간호사 2인, 

신생아 전담의 3인)과 아동간호학 교수 1인이 미숙아 보호자에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교육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퇴원 교육 안내문을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인 퇴원교

육 프로그램 동영상과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퇴원교육 동영상의 내용으로는 신생아 돌보기(목욕, 기저귀 

갈기), 위생관리(배꼽 관리, 눈, 코, 귀, 손발톱 관리), 수유하기

(모유수유 방법, 모유저장법, 젖병수유 방법), 주요 질환(독성홍

반, 연어반, 진주종, 혈관종),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법(구토, 딸

꾹질, 발열, 눈꼽 발생, 배변 문제, 황달, 기저귀발진, 무호흡 및 

청색증, 퇴원 후 관리(퇴원 후 검사 및 외래진료, 예방접종안내)

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목소리로 동영상 내용을 설명하

였다(Fig. 1).

퇴원 안내문의 내용으로는 아기의 기본정보(보호자의 이름, 

혈액형, 몸무게), 수유량, 예방접종일 및 외래방문일, 필요한 추

가 검사, 퇴원 후 아기 간호 시 주의사항(목욕. 배꼽 관리, 아기

방 온도, 수유, 변 양상, 신생아 황달, 기저귀 발진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담당 간호사가 일대일로 교육하였다(Fig.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8명의 전문가(신

생아집중치료실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 신생아집중

치료실 임상경력 5-10년의 간호사 2인, 신생아 전담간호사 2

인, 신생아 전담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전문가

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 진찰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다.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퇴원 교육은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6

명의 공동연구자(임상 간호사)가 직접 제공하였다. 교육 횟수는 

퇴원 예정 3-5일 전 동영상 교육(약 25분)과 퇴원 당일 퇴원안

내문 교육(약 20분)으로 2회였으며, 전체 교육 시간은 약 45분 

미만이었다. 

5. 자료 수집 방법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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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퇴원 예정 7-10일 전에 사전조사를 시행하였고, 퇴원 

예정 3-5일 전에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숙아 

퇴원교육을 시행하였다. 사후조사는 퇴원 당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고 해당병원의 간호본부의 허락과 협조

를 얻은 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교육 계획 

및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설문

지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직접 체계

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퇴원 동영상 및 퇴원 안내문)을 제공하

였으며, 미숙아 퇴원 7-10일 전과 퇴원 당일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측정도구 설문지와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측정도

구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후 회수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이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연구

Fig. 2. Print of discharge notice.

Fig. 1. Vide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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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았다(GBIRB2020-446). 또한 연구담당자가 직접 교

육에 대한 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자료작성 방법 및 소요시간 등에 대

해 충분히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연구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없고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

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3) 실험 중재 전, 후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의 차이는 Wilco

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총 2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10±

4.39세였고,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1명(3.4%), ‘고졸 이하’ 10

명(34.5%), ‘대졸 이상’ 18명(62.1%)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

독교’ 6명(20.7%), ‘불교’ 4명(13.8%), ‘천주교’ 3명(10.3%), ‘무

교’ 16명(55.2%)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있음’ 10명(34.5%)과, 

‘없음’ 19명(65.5%)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

는 평균 3.83±1.14명이었다. 과거 다른 자녀의 입원 경험 여부

는 ‘있음’ 4명 (13.8%), ‘없음’ 25명(86.2%)으로 과거 아기의 입

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육 지식 여부는 ‘잘 모

르겠다’ 10명(34.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7명(58.6%), ‘정

확히 알고 있다’ 2명(6.9%)으로 응답하였다. 계획 임신 여부

는 ‘예’는 17명(58.6%), ‘아니오’는 12명(41.4%)이 응답하였다

(Table 1).

2. 미숙아에 대한 일반적 특성

미숙아의 성별은 남아 21명(72.4%), 여아 8명(27.5%)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1,765.71±570.96 g이었으며, 

1,500 g 미만 11명(37.9%), 1,500 g-2,000 g 미만 7명(24.2%), 

2,000 g-2,500 g 미만 11명(37.9%)으로 나타났다.

분만 형태로는 자연분만 6명(20.7%), 제왕절개가 23명

(79.3%)으로 더 많았다. 재태연령은 평균 227.80±22.44일이

었으며, 임신 주수 33주 미만 13명(44.8%), 33주 이상-35주 미

만 16명(55.2%)으로 나타났다. 단태아는 22명(75.9%), 쌍태아

는 7명(24.1%)으로 나타났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 48.3%, 둘째 

이상이 51.7%로 나타났다.

재원 기간은 평균 39.26±34.77일이었으며 7일-10일 미

만 5명(17.2%), 10일-15일 미만 6명(20.7%), 15일 이상 18명

(62.1%)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가설검증

1)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과 실험처치 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N=29)

Characteristic Value

Age (yr) 34.10±4.39 (21-42)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 (3.4)

  High school 10 (34.5)

  ≥College 18 (62.1)

Religion

  Christianity 6 (20.7)

  Buddhism 4 (13.8)

  Catholic 3 (10.3)

  None 16 (55.2)

Job status

  Yes 10 (34.5)

  No 19 (65.5)

Family (person) 3.83±1.14 (2-8)

Admission history

  Yes 4 (13.8)

  No 25 (86.2)

Parenting knowledge

  None 10 (34.5)

  Knowledgeable 17 (58.6)

Very

  knowledgeable 2 (6.9)

Pregnancy

  Planned 17 (58.6)

  Unplanned 12 (4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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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 점수 차이를 Wilcoxon signed-rank test한 결과, 사전

점수 37.03±8.57에서 사후점수 34.69±8.44로 낮아졌다. 사

전·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z=-1.712, p=0.087), ‘체계적인 퇴원교육 전보다 교

육을 받은 후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제 1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3). 

2)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과 실험처치 후

의 양육자신감 점수 차이를 Wilcoxon signed-rank test한 결과, 

사전점수 115.76±27.21에서 사후점수 132.72±27.35로 높아

졌다. 사전 · 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z=-3.839, p<0.001) ‘체계적인 퇴원교육 받기 전

보다 교육을 받은 후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은 증가할 것

이다’라는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고     찰

국내 미숙아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미숙아 출산이

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숙아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불안감

이 증가하며 양육부담감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미숙아가 집으로 퇴원하기 위한 과정 동

안 미숙아 어머니에게 미숙아의 특성과 행동발달, 건강문제시 

대처방안, 양육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임

상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미숙아 퇴원교육을 체계적으로 개발하

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직접 교육을 제공한 후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

도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 대상자의 체계적인 퇴원교육 시행 전 미숙아 어머니

의 불안 평균 점수보다 교육 시행 후 불안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Shin 등(2018)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부모 스

트레스, 불안, 우울, 양육 자신감으로 측정한 결과, 실험군 어머

니들의 부모 스트레스와 우울은 낮아졌고, 양육 자신감을 증진

하였으나 불안 완화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하

지만, Valizadeh 등(2016)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환

경에 관한 동영상 또는 소책자를 보여준 실험군의 어머니가 대

조군보다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Kim (2018)

의 연구에서도 미숙아 어머니에게 이른둥이 전문가 지지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한 결과, 실험군의 상태불안이 출생 

24시간 이내, 출산 후 3일, 출산 후 2주 시점으로 갈수록 더욱 

감소하여 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비록 본 연구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에게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으로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중재 

후는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시기를 확장하여 불안 상태

를 측정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번의 대면 퇴원교육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N=29)

Characteristic Value

Sex 

  Male 21 (72.4)

  Female 8 (27.5)

Baby body weight (g) 1,765.71±570.96 (630-2,570)

  <1,500 11 (37.9)

  ≥1,500, <2,000 7 (24.2)

  ≥2,000, <2,500 11 (37.9)

Delivery type

  NSVD 6 (20.7)

  Cesarean section 23 (79.3)

Gestational age (day) 227.80±22.44 (180-258)

  <231 13 (44.8)

  231-245 16 (55.2)

Twins

  Yes 7 (24.1)

  No 22 (75.9)

First childbirth

  Yes 14 (48.3)

  No 15 (51.7)

Hospital days (day) 39.26±34.77 (7-112)

  7-9 5 (17.2)

  10-14 6 (20.7)

  ≥15 18 (62.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Table 3.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discharge education program on anxiety, using the self-confidence scale (N=29)

Variable Pre Post z p-value

Anxiety 37.03±8.57 34.69±8.44 -1.712     0.087

Self-confidence scale 115.76±27.21 132.72±27.35 -3.839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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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여 실험 처치를 한 번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 대상자의 체계적인 퇴원교육 시행 전 양육 자신감 

평균 점수는 115.76점에서 사후점수 132.72점으로 높아졌으며, 

사전 · 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Shin (2010)의 연구에서 온라

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퇴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숙아 어

머니가 퇴원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보다 아기 돌

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아진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Kwon & Kwon (2007)의 연구에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원 전 3회 반복 교육과, 퇴원 1주일 후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지지 간호를 제공한 결과 모성 역할 자신감이 증가

하고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는 결과 와 유사하였다. Song 

(2020)의 연구에서는 입원 5일째와 퇴원 2-3일 전 돌봄 교육 

동영상을 2회 반복하여 제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정서적인 지

지가 되어 양육 자신감이 높아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졌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와 선행연구(Kim & 

Shin, 1978; Kim & Shin, 2010; Kwon & Kwon, 2007)들의 결

과를 볼 때, 미숙아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모성 정체성과 모아 애

착뿐만 아니라 양육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미

숙아 어머니에게 제공했던 교육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

하여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임상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

료진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양육 자신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향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

숙아 어머니에게 효과적인 퇴원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Choi와 Shin (2013)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퇴원 전 7-10일 1차 중재, 퇴원 전 3-5일 2차 중재, 

퇴원 당일 3차 중재, 퇴원 후 1주일에 4차 중재를 시행하여 총 4

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으며, 모아 애착과 양육 자신감이 증진되었다. 이를 토

대로 볼 때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

복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강점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미숙아 어머

니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퇴원교육 동영상과 퇴

원 안내문을 제작하여 대면 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병행하여 제

공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에는 임상에서 설명문을 

가지고 일회적으로 퇴원교육을 하였으나, 선행연구(Lee et al., 

2010)를 고찰하여 안내문 교육보다 더욱 효과적인 동영상 교육

을 추가하여 제공한 것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동영상 교육은 1회 제공으로 동영상 

제공 횟수가 적었고, 미숙아 어머니가 퇴원 후에도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단점들

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동영상 교육의 적정 교육 횟수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

구는 일개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시행하고 있던 미숙아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하지

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

과 교육 제공의 횟수 등에 제한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교육프

로그램 구성 내용을 확장하고 교육 횟수도 증가시켜 적용하여 

더 많은 효과를 검증한다면, 미숙아 어머니 대상의 교육프로그

램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은 임상현장에서 간호 중재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퇴원교육 동영상과 

퇴원교육 안내문을 이용하여 시각적, 청각적인 학습으로만 양

육 자신감과 불안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

서 수유하는 방법과 목욕하는 방법 등 미숙아 돌봄을 간호사의 

지도 교육하에 어머니가 직접 시행해 본다면 즉각적인 피드백

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돌봄에 있어 자신감도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이 연구는 임상에서의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퇴원교육 프로

그램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퇴원교육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동영상 및 대상자와 일대일 수

행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숙아를 퇴원 후 집에

서 간호와 육아를 해야 하는 어머니의 불안을 줄이며 양육 자신

감의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원교육

을 일개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단일군에 시행 후 연구결

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

다. 따라서, 퇴원 교육 내용의 적용 효과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인 퇴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 검증을 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타당

성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의사 및 간호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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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숙아의 행동발달을 전문으로 하는 재활의학 등, 미숙

아 간호를 위한 협진과 전문가들의 내용타당성 확인 및 수정, 후

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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